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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8군 본사 공보실 발행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격주간지

이번 호에는...

2 면  군 관 련  소 식

미 8군본사 송년식

미군 화재 구조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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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면  부 대  탐 방

16의무 보급대대

부 대  탐 방  후 보 지  신 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

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을 바랍니다. 현재

2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

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

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

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

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

는 좋은 기회입니다.

6 면  선 배  카 투 사

이주호 예비역 병장

7 면  자 유  공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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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안 녕 하 세 요

채명지

용산 지역대 전반기 통합 정훈교육

카투사 신문 김찬희

New Millenium이라고 해서

유례없이 떠들석하던 2000년

이 가고, 21세기로 성큼 내딪

게 되는 2001년 신사년 새해

가 밠았습니다.

새해에는 카투사 여러분 모

두 건강하고 보람찬 군대생활

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카투사 신문 최준영

2001 년 辛巳年이

밝았습니다.

지난 1월 17일 오전 9시 30

분, 용산 메인포스트에 위치한

발보니 극장에서 2001년도 전

반기 용산지역대 통합 정훈교

육이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카투사 인원은 총 361

명이었으며 용산지역대장인

이재율 중령이 직접 이들을 지

도했다. 지역대장 부임 후 지

난 6개월 동안 카투사 사병들

과의 생활을 돌이켜 보며 지

금까지 그들과 어떠한 공감대

를 형성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부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교

육은 진행됐다.

교육은 크게 지역대 활동

분석, 나의 제언 조치 결과,

2000년도 부대 운영 결산,

2001년도 업무추진 방향 등 네

단계로 이루어졌다. 지난 해 지

역대 활동에 대한 분석으로 교

육을 시작한 이재율 중령은 "

활동분석 내용은 크게 병원관리, 한미우호

활동, 교육훈련으로 나누어진다"고 말하고

병원관리면에 있어서는 전입신병 100일 관

리, 기간병과 선임병장의 관리 등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고 바람직한 한미우호활동은

우리들이 '주'이고 미군들이 '객'이라는 사

실을 인식하고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노

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한미우호활동의 일환으로써 실행되는

한글교육이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

다고 하며 그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고 전

했다. 반면 소그룹 단위 영어교육은 지난 해

12월까지 추진해 본 결과 원하던 수준까지

도달하였다고 하며 지역대별 혹은 그룹별로

영어주제를 발표하는 경진대회를 마련하는

등 교육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킬 예정이라

고 했다.

'나의 제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지역

별 Job Book에 의한 인수인계와 실무교육,

PT, 사격 교육훈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카투사에 대한 포상 확대, Tour, 자가초청

등을 통한 한미 유대활동 활성화, 카투사 소

개 교육 활성화, PX영업시간 확대, Sick Call

제도 개선 등을 세부 조치 사항의 예로 들었

다. 2000년도 부대 운영 결산에 대해 설명하

면서 이재율 중령은 "간부들의 헌신적인 부

대관리와 솔선수범한 근무자세, KATUSA들

의 자신감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해 지난 한

해 우리 용산 카투사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며 일명 '용카'

라고 불리는 용산 카투사들이 이제는 '용감

한 카투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어떠

한 본분을 수행하고 있는지 보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율 중령은 "여러분들

에게 자신이 성인이라는 것과 군체제의

일원으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

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생각을 행동으로

옳길 때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이 따

른다. 그 책임에는 간단한 것도 있지만

일생을 좌우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26개월 동안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마음껏 누리되,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 역시 여러분들의 것이라

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정훈

교육을 끝마쳤다.

이병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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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화재구조 시상식

미 8 군본사

2000 년 송년 행사

일병 김찬희

지난 12월 27일 정훈시간을 이용하여

용산 Main Post에 위치한 Balboni극장에서

미 8군 본사의 2000년 송년 행사가 열렸

다. 이 행사는 미 8군 본사 지원대장 신영

선 소령의 주관으로 USATC-K 지휘관 Wood

중령, Pearson 원사, 미8군 본부중대의

Morning 선임상사 그리고 미 8군 본사 및

합무단 카투사 등 약 28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시작하였다. 이 자리는 조금은 때늦

은 카투사들만의 크리스마스 행사이자 지

난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년

회이기도 했다.

행사는 미 8군 본사의 각 섹션에서 준

비한 연말 카드 낭독으로 시작하여 대표들

은 각 섹션에서 준비한 장식물로 본사에서

마련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였다.

신영선 지원대장은 연말 인사에서 지

난 한해 동안 부여된 임무완수에 전력했던

본사 카투사들을 격려하고 지난 한해는 다

사다난했지만 뜻깊은 한해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새해에는 모든 카투사들에게 주님

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끝

으로 올해 Tango 경비대로 전근하는 미8군

본사 임중현 행정관의 송별을 아쉬워했고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다음 순서로 USATC-K 지휘관인 Wood

중령에게 미 8군 본사 지원대에서 준비한

연말 카드 전달식이 있었다. Wood 중령은 "

금년(지난해)은 모두들에게 힘들었던 한해

이었을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를 감사히 여기고 있다. 내가

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

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

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

집합니다. 형식이나 분량의 제약은 없습

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

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

다.

전화: 723-6460

E-mail:ChoiJoonY@usfk.korea.army.mil

카투사 신문 김태완

카투사 신문 김태완

지난 크리스마스 오전 서울에 있는 Sgt.

Crider의 아파트에서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그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룸메이트인 Sgt .  Lau rence

Robinson과 그의 아내에게 이를 급히 알렸

다. 이로 인해 Robinson 부부는 무사히 탈

출할 수 있었지만 정작 Sgt. Crider는 불길

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Mrs. Robinson은

전화로 한국소방서에 구조를 요청했고 이

에 신속하게 출동한 소방수들은 즉시 화재

를 진압한 후 Sgt. Crider를 구출했다. Sgt.

정정합니다
지난 12월 첫째 본보의 1면에 기

재한 머리기사중 대구지역대를 평택

지역대로, 지난해 우승팀 23지원단

을 52항공연대 2대대로 바로잡습니

다. 저희 신문사는 관계자분들께 심

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rider는 서울화재센터로 후송되었으나 전

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그의 상태가

심각하여 8인행사소속 1SG Schaller와 1SG

Barrington에게 이를 알렸고 Sgt. Crider를

용산에 위치한 121st General Hospital로 후

송했다. 담당의사 Dr. Harris는 화상 전문가

를 요청하기 위해 Texas주 San Antonio에

위치한 Brooke Medical Center와 접촉해

화상 전문 치료단을 30시간만에 파견받았

다.

 Sgt. Joseph S. Crider의 구조에 일조한

8인행사 제1 대체중대 소속의 1SG

Schaller, Yong-hul과 본부중대 소속의 1SG

Bradley V. Barrington은  미8군 사령관인

중장 Daniel R. Zanini로부터 직접 'Army

Commendation Medal'을 수여 받았다. 8인

행사 사령관인 Col. Eric Porter는 시상식에

서 "이번 화재구조에서 눈에 띌 만한 점은

한국소방서, 서울화재센터, 121st General

Hospital, Brooke Army Medical Center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모두가 부상자 구조

에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

와 같은 협동과 높은 수준의 치료, 관심 등

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직을 찾아 볼 수 없

었을 것이다. Sgt. Crider 구조에 기여한 모

든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비

록 정식 외교관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국

가와 문화를 대표하는 군사외교관의 역할

을 맡고 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노

고를 다시 치하하고 싶다. 방금 전 각 섹션

카투사들의 카드 낭독을 들으며 느낀 것이

지만 후에 한국에서 근무했던 추억을 떠올

리게 된다면 타 미국인들과의 추억보다는

이곳 한국인들과의 추억들이 더 많이 생각

날 것이다. 지난 추석 우리 사무실 곽기열

병장의 집을 방문했던 경험은 앞으로도 잊

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며 오늘 받은 이 카

드는 앞으로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이 카

드는 단순히 여러분의 필체가 담긴 것이 아

니라 여러분이 본관과 같은 사람들을 환영

하는 정성이 담긴 소중한 증표라고 생각한

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새해 축복과 행

운이 있기를 바란다"며 신년사를 마친 후

신영선 소령, Pearson 원사, Morning 선임

상사는 다같이 임중현 행정관이 손수 준비

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잘랐다.

다음으로 연말 우수카투사들의 포상휴

가 수여식, 8군본사 7대 뉴스 발표, 장기자

랑과 함께 “이 행사주최에 힘써준 8군 본

사 여러 카투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내년에도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

다”는 신영선 소령의 말로 이날 행사는 마

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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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들의 한 마 디

새해를 맞이하며...

16의무보급대대 반입부

상병 황종수

16의무보급대대 반출부

상병 박동욱

16의무보급대대 인사과

상병 박지훈

올해에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많이 신경 써야겠지만, 휴가나 외박을 잘

활용해서 여행도 많이 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것도 소홀히 하고 싶지는 않다. 아직

한번도 가보지 못한 한라산을 자전거로 올

라 가보고도 싶고 동해바다에서 수영을 해

보고도 싶다.

그리고 KTA 동기들도 꼭 만나볼 계획이

다. 9915기 동기들아, DSN 765-7096으로

연락해라. 보고 싶다!

16의무보급대대 안경부

병장 최규식

새해에는 슬슬 제대 준비를 시작 해야겠

다. 이제 공부도 좀 해야겠고 운이 좋아 예

쁜 여자 친구라도 만나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다.

그 동안 힘들게 군생활을 했으니 복학을

위한 공부, 자격증 시험 준비 같은 이제는

나 자신에게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겠

다. 이번 한해는 보다 성숙된 모습과 강인

한 정신 무장으로 자아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입대할 때 '2년 후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서 나가자!' 라는 다짐을 스스로 했지만, 아

직까지 그 다짐을 실펀하지 못해왔다. 올해

에는 그 다짐을 실현시키기 위해 더욱 더

부지런해져야겠다. 일과 후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 계획했던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생

각이다.

그리고 휴가 때 꼭 여행을 떠나고 싶다.

즐겨보는 잡지에서 소개한 경치 좋은 여행

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

러 가고 싶다.

입대 후 맞는 두 번째 새해다.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나의 군생활도 이제 7개월 밖

에 남지 않았다니 아쉬운 생각이 든다. 신

병 때부터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일병, 상

병이 되기까지 참으로도 많은 계획을 세우

고 다짐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때마다 번

번이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다. 하지만 2001

년 새해는 무엇보다도 전역을 하는 의미 있

는 해이다. 그리고 9908기 동기들에게, 병

장 된 것을 정말 축하하고 동민, 민경, 수

민, 진욱 등은 연락 좀 해라.

Learning News&English With...

CURRENT
HEADLINES

South delegates head for Pyongyang

talks.

Delegate: 대표, 사절

해석: 평양 회담으로 향하는 남측 대

표단

President Kim unveils plan to spur

investment.

Spur: 박차를 가하다. 격려하다.

해석: 김대통령 투자 촉진 계획 공

개.

Report by ward office head reopens

debate on autonomy.

Autonomy: 자치, 자치권

해석: 수석감사관 보고서 자치권에

대한 토론을 재개.

Entertainers face queries in college

admission probe.

Query: 의문, 질문

해석: 연예인들 대학입학 특례 의혹

일어.

Korean-made anti-torpedo device to

be put on warships.

Torpedo: 어뢰

해석: 국산 어뢰제거 장치 전함에 장착.

Surging arms sales exacerbate Third

World poverty.

Exacerbate: 악화시키다. 더욱 심하게

하다.

해석: 무기판매의 급상승으로 제3세계

의 가난 심화.

Koreans concerned about safety of nuke

plants.

Nuke: 핵무기, 원자력

해석: 한국민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성에 대해 우려.

Acupuncture treatment recommended

for breathing disorders.

Acupuncture: 침술

해석: 침술 치료 호흡장애에 추천.

Middlesbrough stuns Liverpool 1-0.

Stun: 패배시키다. 대경실색케 하다.

해석: 미들스브로 1-0으로 리버풀 제압.

Nasdaq teeters near record-low levels.

Teeter: 동요하다. 흔들리다.

해석: 나스닥지수 기록적으로 낮은 수

준 가까이 동요.

Railroad privatization scheduled to move

foward early next year.

Privatization: 민영화

해석: 철도 민영화 내년 초로 연장.

Psoriasis gets more severe in winter.

Psoriasis: 건선

해석: 겨울에 건선 더욱 심화.

Gala concerts to ring in new year.

Gala: 잔치의, 축제 분위기의

해석: 새해를 여는 축제의 콘서트.

Dissident's family files complaint to shed

light on death.

Dissident: 반체제자

해석: 반체제자 가족들 사인확인을 위

한 조사신청 제기.

Angioplasty beats clot-busting drugs.

Angiopasty: 혈관형성

해석: 혈관형성이 혈액응고방지제 작

용 억제.

Next US presidential team will find

squeaky clean White House.

Squeaky Clean: 정치적으로 청렴한

해석: 차기 미 대통령팀 청렴결백한

백악관을 찾을 것.

Uionists given ultimatum.

Ultimatum: 최후 통첩

해석: 조합원들에 최후 통첩.

Po l ice  ra id  camp,  d ipe rse

protesters.

Raid: 습격, 급습

해석: 경찰 캠프 급습, 시위대 해산.

Russian envoy reaffirms opposition

to NMD.

Envoy: 외교관, 대사

해석: 러시아 대사 국가미사일방어

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다시 한 번 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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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lways!!!  16th Medical Lodgistics Bn.
대량살상무기가 동반되는 현대전은 과

거 어느 때보다 전쟁의 피해가 막대하다.

전쟁의 참화 속에 늘어나는 인명 피해는 전

쟁의 냉혹한 현실의 증거이자 산물이다. 이

러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무병 및

군의관들은 전투지역 및 야전 병원, 그리고

후방 병원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한다. 하지

만 의무병 및 군의관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고 하더라도 적절한 의료장비 및 의약품이

없다면 부상자의 치료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 의료장비 및 의약품을 한반

도 전역을 대상으로 반입, 관리 및 보급하

는 부대가 있다. 후방에서 묵묵히 우리들의

건강과 목숨을 지키는 이들, 이들이 바로

16의무보급대대의 카투사들이다.

 제16의무보급대대는 1928년 12월 21

일 제6의무병참대라는 이름으로 정규육군

의 비활성 부대로 창설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유럽 전역(戰域)에서 전투에 참여

하였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11

월 11일 부산에 상륙하여 한국 전역으로 배

치 받아 전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55

년 11월부터 한국에 주둔하게 되었다 이 부

대는 1993년 9월16일에 현재 부대명인 제

16의무보급대대로 개명되었으며, 1994년

11월9일부터 현재와 같은 부대 편성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상북도 왜관에 위

치한 16의무보급대대는

원래 용산에 있는 18의

무사 소속이지만 파견대

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구 지역대의 예

하 부대로 분류되어 있

다. 따라서 사병관리는

대구 지역대를 통해서 20

지원단이 맡고 있고 정

훈교육도 20지원단 사병

들과 같이 받는다.

제 16의무보급대대는

알파 중대와 브라보 중

대로 구성되어 있다. 알

파는 왜관, 브라보는 용

산에 배치되어 있다. 본

지가 찾아간 부대는 바

로 왜관 Camp Carroll 에

위치하고 있는 알파중대.

약 120여명의 미군 및 19

명의 카투사로 구성된 알

파 중대는 후방에서 미 8군에 보급되는 모

든 의약품, 안경, 그리고 의료 기기를 담당

하고 있다. 알파중대는 3개 구대로 나뉘어

져 있다.

1구대는 본부중대의 역할을 하고 있으

며, 행정을 담당하는 S1, S2, S4, Motor

Pool 및 재고관리부가 있다. S 섹션 및 Mo-

tor Pool은 타 부대와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맡고 있다. 재고관리부의 경우, 고객지원,

물품청구, 물품관리, 문서 관리 및 재무 조

사 관리의 역할을 맡고 있다.

2구대에는 안경부, 혈액고, 의료정비대

그리고 Unit Supply가 있다. 안경부는 미 8

군에서 필요한 여러 종류의 안경을 만들어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안경부에서는 주

로 M40/45, MC 같은 Mask Insert와 S9,

Flight Goggle 그리고 Frame of Choice라고

하는 801, 325, 251 같은 일반적인 안경도

만들고 있다. 안경부에서 만드는 안경은 주

문량에 따라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일주일

에 대략 1000개 정도를 만들고 있는데 이

중에 카투사가 15∼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혈액고는 1994년에 생긴 이래 지금

까지 미 8군의 혈액을 저장, 보급하고 유지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 8군에 있는

3개의 혈액고 중 가장 규모가 큰 왜관 알파

중대의 혈액고는 12,500개의 사용 가능한

냉동상태의 혈액을 보유하고 있고 102개의

냉동 혈장을 저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혈액의 60%를 수혈할 수 있는 상태의 혈액

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의료 보급품 및 장

비를 보유하고 있다. 혈액고의 평시 및 전

시의 임무를 살펴보면, 우선 평시에는 냉동

상태의 혈액과 혈장을 받아서 저장, 유지하

면서 필요시에 의료기관에 그것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우발, 긴급 또는 전시에

는 보관하고 있는 혈액을 바로 녹여 재생하

여 공급하는 역할과 함께 미국 본토에서 냉

동상태가 아닌 용액상태의 혈액 반입을 받

아 혈액을 즉시 공급하는 BSU 임무를 수행

하게 된다. 의료정비대의 주요 임무는 한반

도 전역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 내 병원 장

비의 정비, 보수 및 유사시 동원될 야전 의

무 장비의 유지, 보수이다.  Unit supply는

중대 보급창의 역할을 한다.

3구대에는 반입부, 반출부, 저장부, 품

질관리부 등이 있으며, 이들이 실질적인 알

파 중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 8군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의료기구, 약, 수술도구

등의 물자들은 모두 16의무보급대대 반입

부의 창고를 거쳐 들어오게 된다. 반입부의

업무는 물건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과 고객

에게 바로 보내는 것으로 분류하고 이를 각

각 loose, bulk, shipping, vault 등으로 보내

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출부는 주문 받은

Class VIII(의료물자)를 고객에게 보내주기

1. 제 16보급대대 A 중대 카투사

2. 병장 김현호 미군에게 보급품

수령 절차를 설명 중.

3. 상병 황종수 Spc. Baker와 반

입물품 확인 중.

4. 상병 김진우 혈액 검령 중.

5. 상병 임현수 와 상병 이장욱

물품 이동을 위해 conveyor belt 가

동 중.

6. 상병 박동욱과 이진호 검열관

반출물품의stock serial number 확인

중.

카투사 신문 전영근

카투사 신문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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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섹션으로서

처리된 물자의 품질검사, 안전도 검사, 수

요자에 대한 의료자문, 포장에 이르는 일련

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반출되

는 물자는 용산의 121 종합병원을 비롯해

한반도의 모든 미 8군 기지와 주변 동북아

시아에 위치한 전 미군기지에 조달된다. 저

장부는 약 5000여 가지의 각종 의약품과

의약장비 일체를 미국 본토로부터 들여와

오키나와, 괌 등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

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전 미 육·해·공군

에 보급하고 있다. 하루 평균 400여건의 주

문서를 받아 고객이 원하는 물품의 수량을

선적부로 전달하는 것이 주임무이다. 품질

관리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의료기

구를 폐기 처분하는 것과 의약품 및 의료용

기구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물건으로 분류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부서는 모든 물

건들을 최종적으로 검사한다.

이 부서들에서 카투사의 중요성은 절대

적이다. 카투사들의 탁월한 능력과 성실함

을 바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

니라 미군들과 한국인간의 관계를 조율하

여 임무를 완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다. 반입부의 PV2 Heather M. Spiker는 "It's

a lot of fun working with the KATUSAs.

They help us out. They do a lot of work. If

we have a problem, they help us solve it.

We expect to gain a lot of work experi-

ence working with the KATUSAs"라고 말

하는 한편 S1의 Sgt. Cassandra M. McCoy

는 "When we have the civilian contractors,

they are very helpful, translating for us

what the contractors need and what we

need. They are very good and do out-

standing work."라고 말하는 등 카투사들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카투사들이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사전교육 없이

모든 것이 'On the Job Training'으로 이루

어지는 실정에 짧은 시간동안 다양한 일에

적응을 하고 수행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

려움도 많다. "제가 처음 혈액고에서 왔을

때, Lab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

을 배우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피

를 다루는 일이고 제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

에 피와 익숙해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라

며 혈액고의 김진우 상병이 회상했다.

업무 외에도 카투사들은 모범적이고 군

인다운 모습을 과시하며 생활하고 있다. 대

다수의 카투사들은 일과 후 짐에 가 체력단

련에 몰두하며, 이의 결과로 약 40%의 부

대 원이 PT Master이다. 또한 주 2일, 화요

일과 목요일에 소그룹 영어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뭐하나 얻고 가자"라는 각오로,

구대 별로 조 편성을 하여 원하는 주제에

대해 free talking 형식으로 교육을 한다.

가끔은 native speaker를 초빙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과시하기도 한다.

부대가 후방, 외진 곳에 있어 이곳 카투

사들이 전입 당시 불만을 품었다고 회상을

하지만 대부분은 왜관에서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수도권에 가는 것보다 잘 왔다는 생

각을 갖게 된다. 김재덕 선임병

장은 "처음에는 저희 부대원 대

부분이 왜관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 지 모를 정도로 외진

곳이라고 생각하고, 후회도

많이 하고 여기에 왜 왔을

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로 생활을 하다보니 정말 여

기에 잘 왔다는 생각을 합

니다. 평균적으로 시설이 좋

지는 않지만 막사나 Gym

같은 경우 타 캠프보다 좋

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말해

부대 원들의 만족도를 엿볼

수 있었다.

부대가 외진 곳에 있다

보니 부대 원들간의 사이도

각별하다. "처음 왔을 때, 이

병은 저 혼자이고, 일병 두

명,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상병 이상이었습니다. 그러

다 보니 잘 챙겨주고,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

이 배려해줍니다. 선임 병

들이랑 모이면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재미있

습니다. 정말 가족 같은 분

위기입니다"라며 안경부의

유상훈 이병은 부대 원들간

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였다.

카투사들간에 사이가 좋은 만큼 미군들

과의 사이도 매우 좋다. 상병이상의 경우

NCO대우를 확실히 해주고, 인정과 믿음으

로 일을 맡긴다. 카투사가 분대장을 하면서

자신의 분대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섹션

의 NCOIC를 맡는 경우도 있다. 반입부의

황종수 상병은 "카투사와 미군과의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Organization Day, KATUSA

Week 때 같이 행사를 즐기는가 하면 경주

관광, DMZ 투어 등을 함께 가기도 합니다.

또한 미군 자가초청이 개별적으로 잘 이루

어지고 있으며 회식도 섹션별로 최소 보름

에 한번은 합니다. 미군 중에서도 한국 전

통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며

미군과의 좋은 관계를 확인해 주었다.

군 생활은 누구에게나 평생 남을 추억거

리가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즐

거웠던 일, 재미있었던 일도 많고 또한 배

우는 것도 많다. "군에 있는 기간 동안 대충

시간을 보내고 제대하면 끝이다라고 생각

하지 말고 조직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고, 또한 미군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

에 영어 공부를 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니

열심히 공부해라"라며 제대를 얼마 남지 않

은 재고관리부의 전정호 병장이 후임 병들

에게 당부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재덕 병장은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자. 부대 원간의 분위

기가 선후배 관계처럼 화기애애하고 매우

좋다. 군 기본자세를 지킨다는 전제하에 계

속 좋은 분위기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대한

민국 육군으로서의 자부심을 항상 갖고, 의

무적으로 하는 군 생활인데 시간 때운다는

식의 사고를 갖고 생활하지 말고, 군 생활

이 평생 제일 기억에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자"라며 격려와 당부의 말을 남겼

다.

카투사 신문 전영근

상병 김태완

카투사 신문 전영근

카투사 신문 전영근 카투사 신문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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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비 역  병장 이 주 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리더십

의 권위자이며 조직 컨설턴트이기

도 한 스티븐 코비의 리더십 지침

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으로도 널리 알려진 저자는 이 책에

서 제목 그대로 원칙중심의 리더십

을 강조하고 있다.세상일을 통제하

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원칙이다. 우

리는 자신을 통제하지만 이런 행동

의 모든 결과는 원칙이 통제한다. 그

렇다면 영원불변의 원칙들을 어떻

게 생활의 중심으로 삼을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

스티븐 코비 / 김영사

원칙중심의 리더십

스키기술, 스키장 정보, 쇼핑몰,

날씨 정보, 스키장별 리프트 / 렌탈

할인권, 교통편 정보, 해외 스키투

어 안내 정보 등을 제공한다. 스키

기술은 기본,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동영상으로 강의

를 한다. 쇼핑몰에서는 스키 쇼핑몰

과 스키 코디 등을 다루고 있다. 그

외에 스키의 역사, 장비, 에티켓 등

의 정보를 싣고 있다. 또한 최근 그

이용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스노

보드에 관한 기술, 역사, 장비, 용어

해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TNT스키월드

http://ski.tntclub.co.kr/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26개월간의 군

복무 기간은 그 시간만큼 사회로부터 격리

시켜 사회 생활에 공백을 만들 수 있다. 하

지만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그 동안 살아

왔던 삶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자기 미래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

는 시간을 제공해 준다. 특히 제대를 앞두

고 있는 카투사일수록 이러한 이야기는 더

욱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

더욱이 또 한번의 경제 위기라 불릴 정

도의 경기 침체로 대기업 신입사원 선발수

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제대 후

사회 진출의 폭이 더 많이 제한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코스닥에 상

장된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지난 몇

해 동안 각광 받던 벤처산업마저 사양세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점이기에 자

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을 통

해 과감히 벤처기업을 창립하여 두각을 나

타내고 있는 '이주호' 선배 카투사의 성공

은 무척 고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주호씨가 운영하고 있는 벤처기업인 (주)

아레오 커뮤니케이션즈는 휴대폰 번호만으

로도 전자메일 전송이 가능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기업

은 현재 250만 명에 이르는 회원과 하루 30

만 건의 문자메시지 전송량을 지닌 회사로

서 문자메시지를 광고매체로 상용해 지난

해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으며 현

재 5개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통합된

서비스의 제공을 준비중이다. 이번에 본

지가 찾아간 선배 카투사는 바로 현재 국

내 문자 메시지 전송량의 70%이상을 차

지하고 있는 (주)아레오 커뮤니케이션즈

의 대표 이주호 예비역 병장이다. (주)아

레오 커뮤니케이션즈는 기존의 호스트 개

념의 재래식 전자메일 시스템의 한계를 극

복한 새로운 개념의 '다이내믹 전자 메일시

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다이내믹

전자메일시스템은 기존의 전자 메일에서 볼

수 있는 전자메일 서비스 가입 및 계정의

등록 절차와 같은 번거로운 부분들을 생략

하고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라면 누구나 상

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전자메일을 전

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이내믹

전자메일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향

후 웹시장과 통합메시징(UMS) 시장에서 그

응용범위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한

다. 특히 순수 자체기술로 전자메일의 보안

유지 부분을 처리한 것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소개

안녕하십니까?  (주)아레오의 대표이사

이주호라고 합니다. 군복무는 용산 Main Post

의 미8군 본사 공보실 정훈과 정훈병으로

서 카투사 신문사와 Pacific Stars & Stripes

에서 근무했습니다. 제대 후 미국에 가서

로이터 통신원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한국

에 돌아와 무역회사를 약 10년 정도 경영했

고, 현재 Arreo.com의 대표이사로 활동하

고 있습니다. (주)아레오는 현재 국내 무선

인터넷의 선두기업으로서, 국내 문자 메

시지 서비스를 최초로 시도한 회사입니다.

현재 종업원은 약 38명 정도이며, 2001년

매출은 약 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

다. 국내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유럽

쪽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올해 개설할 예

정입니다.

-입대시절 추억...

대학교 때 참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군대에 가는 것은 싫어했습니

다. 이러한 대학생활에 새로운 전기를 마

련해 보기 위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마침

그 때 친구중 한 명이 카투사 선발 시험을

친다고 해서 얼떨결에 따라가서 시험 쳤는

데 합격을 하게 되는 바람에 곧바로 입대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카투사에 합격

하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한 특별한 느낌은

없었고 그냥 모두들 가는 군대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무덤덤하게 입대했습니다.

-전입 당시의 소감 및 미군부대에서의

신병생활은?

미8군 본사에 배치된 후 느낀 점은 두

가지 부류의 고참들과 두 가지 부류의 미

군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한 고

참이 있었던 반면 왠지 존경심이 드는 고

참이 있었고. 한국인에 관한 편견에 사로

잡힌 미군이 있었던 반면 한국화 되어가는

미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주위 환경에 혼란스러워 했다기 보다는 철

저하게 양면적인 모습으로 이들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미군들 중에서도 참 친

하게 지낼 수 있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

습니다.

하지만 처음 전입했을 당시의 소감은

한마디로 어색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모

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

에 참 말 안 듣는 신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합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당시

에는 어느 정도의 구타도 있었는데 그 때

저를 많이 힘들게 하던 고참이 나중에 사

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

니다. 정말 세상이 참 좁다는 것을 느꼈습

니다. 그 고참과는 지금도 연락하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카투사 복무 당시 추억거리

'안녕하세요' 코너를 위해 인터뷰했던

탤런트 조민수씨가 제 생일날 부대에 와서

같이 축하해 주고 몇 번 같이 데이트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많이 생각납니다. 연예인

에 대해서 참 좋은 인상을 심어 주었던 사

람이었습니다. 키만 조금 더 컸더라면, 롱

런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참고로 본인의

키는 182cm입니다.

-카투사 생활 중 어려웠던 점들은?

한국군 장교와 미군 장교 사이에서 행

동해야 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당황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영외에서 같이 작전을 할 때 특히 그

랬습니다. 당시 있었던 훈련지에 갈 때면

한국군 장교들에게 황당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간 Stars & Stripes

의 미군 동료 기자 역시 황당해 했습니다.

그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지금 생각

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카투사로서 복무 당시 얻었던 점들은?

글쎄요. 제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공부를 아주 많이 했던 것이 기억납니

다. 하루 밤에 'Vocabulary 22000'을 독파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군대 차량을 이용

하다가 한 번은 부천에서 미군 헌병한테 적

발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직속 상관이었던

미군 소령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런 행동을 남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

무튼 그 일로 정말 앞이 캄캄했던 적이 있

었는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소령은 오히

려 저를 두둔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평상시에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잘 관리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위사람들로부터 인정

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군복무 기간

동안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점들은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

니다..

-현재 본인의 직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 (주)아레오 커뮤니케이션즈는 문

자메시지를 광고매체로 상용하는 사업을 지

난해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5개 이

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세지 광고란 이

동 통신 가입자가 다른 이동통신 가입자에

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자의 메시지

와 특정회사의 광고메시지가 함께 전송되

는 기법을 말합니다.

무제한 메일계정과 E-mail 분산처리기

능을 적용한 것은 기존 통합메시징시스템

(UMS) 시장에서도 획기적인 신기술로 인

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중

국, 호주의 이동통신업체들과도 현재 시스

템 도입에 관한 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회사 이름 '아레오'는 우리말 "

아뢰옵니다"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메

시징 서비스 사업자로서 회원과 고객에 대

한 기본 서비스 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후배 카투사들에게 한마디

군생활을 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

야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자가 처음으

로 조직이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 군

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곳에서의 생

활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카투사로서 영어를 잘할 수 있

는 길은, 대화를 할 때 할 수 있는 말만 너

무 자주 하지 말고, 해야 될 말을 하는 데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유창한 영어보

다는 제대로 구사하는 영어가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대생활 잘하는 사람이 사

회 생활도 잘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를 바

랍니다.

이병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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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lish.Com 과 함께하는
저희  카투사 격주간지는 카투사 요원

들의 영어 실력 향샹을 위해 2001년

1호부터 사이버 대학인 Winglish.Com

이 제공하는 교육 교재를 연재합니다.

1. What do you think of Korea?

요즘 우리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외

국인과 우리나라 통역과의 인터뷰내용

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

리나라 통역자의 대표적인 질문 중 하

나가 한국에 대한 소감을 묻는 것입니

다. 그때 가끔 “How do you think of

Korea?”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지

요 그러나 이 표현은 비 문법적입니다.

물론 의사소통 자체로는 크게 문제시

되지는 않지만 오늘은 정확히 연구 분

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표현을

봐 주세요. 어떤 표현이 어색한가요?

“이 소설에 대한 소감은?”

1.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story?

2. How do you think about this

story?

3. How do you feel about this

story?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2번 문장은

어색합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나온 세 문장 모두는 의문문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1번 문

장을 평서문 형태로 바꿔보면 You

think about this story what. 또는 You

think about what.으로 풀어 볼 수 있

지요. 다시 말해서 this story = what

으로 쓰이고 있군요. 이때 this story

는 명사이므로 명사를 대신한 대명사

what이 격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러

므로 완벽한 문장이라 볼 수 있지요.

2번 문장을 평서문으로 고쳐보면

You think about this story how. 또는

You think about how입니다. 이 문장

에서 this story는 how와 동격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this story’는 명

사인 반면 ‘how’는 부사이기 때문

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치사about

뒤에는 명사가 와야지 부사가 올 수는

없습니다..

3번 문장은 옳지요. 이유는 think 동

사와 feel 동사의 의미상 차이 때문입

니다. think는 ‘무엇을 생각하다’로

‘무엇’이라는 명사를 강력히 필요로

하고 feel은 ‘어떠하다고 느끼다’ 이

므로 ‘어떠하다’라는 상태를 나타내

는 부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옳지요.

잘 아셨죠? 이제부터 외국인에게 한

국에 대한 소감을 물어 볼 때도 “What

do you think of Korea?” 또는 “How

do you feel about Korea?” 와 같이

표현해야 합니다.

2.  동등비교 as ~ as

오늘은 학교문법에서 자주 다루었

지만 왠지 매끄럽게 이해되지 않았던

‘동등 비교’에 대해서 집중연구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예문을 보세요.

1. I like Chinese food, so I ate as

many as possible.

2. I think she was as tall as Jane.

3. My daughter studied as hardly

as she could.

4. Would you speak as loud as you

can? I can’t hear you well.

5. She drove as fastly as she could.

다 풀어 보셨나요? 그럼 해설 및 번

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동등 비교

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해보겠습니다.

동등비교 :

1. 기본형 : as ~ as

2. 앞의 as는 부사 뒤에 나오는 as

는 접속사

3. as ~ 형용사/ 형용사구/ 부사/

부사구 ~ as

해설 및 번역)

1. as ~ as 사이에 들어갈 단어는

먼저 나온 as의 앞에 사용된 동사에 좌

우됩니다. 그 동사가 일반 동사이면 as

~ as 사이에 부사를, ‘be 동사’ 또

는 ‘2 형식 동사’이면 형용사를 사

용합니다. 그리고 수량의 표시도 그 동

사에 의해 좌우 됩니다. 이 문장에서

는 ‘eat’ 즉 일반동사가 사용 되었

고 양 (量) 을 의미하는 ‘much’ 가

필요합니다.

번역) “ 중국 음식을 좋아 해서 많

이 먹었어요.”

 2. 먼저 나온 as 앞의 동사가 be 동

사 이군요. 이때는 as~ as사이에 형용

사를 필요로 하지요. 그러므로 완벽한

문장입니다.

번역) 내 생각에 그녀는 제인 만큼

커요.”

3. 먼저 나온 as 앞의 동사가 study

즉 ‘일반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as

~ as 사이에는 부사가 필요합니다. 그

런데 중요한 사실은 hard 라는 단어

입니다. 단어가 일반적으로 -ly로 끝

이 나면 부사이지만 그렇지 않은 단어

가 몇 개 있지요 . hard와 fast가 그 대

표적 용례입니다. hard는 형용사로

‘딱딱한’ 의 뜻이 있고 부사로는

‘열심히’ 라는 뜻이 있지요 그리고

hardly는 부사로 ‘결코 ~이 아닌’

이라는 not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fast

는 형용사로 ‘빠른’ 이고 부사로는

‘빨리’ 입니다. 그런데 fasfly 라는

단어는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이 문장은 틀렸고 바르게

고치려면 hardly를 hard로 바꿔야 합

니다.

번역 ) “ 우리 딸이 열심히 공부했

어요.”

4. 먼저 나온 as 앞의 동사가 일반

동사 ‘speak’입니다. 그러므로 as~

as 사이에는 부사 loudly가 와야 합니

다.

번역 ) “ 가능하면 크게 말해 주세

요 잘 안 들려요.”

5. 이 문장의 설명은3번을 참고해

주세요.

제  1 장

엑시덴탈 스파이

감독: 진덕삼

주연: 성룡/ 김민/ 비비안 수

세계 각국의 엘리트 과학자들이

터키 외곽으로 집결한다. 이는 터키

전역을 강타한 폐암 바이러스에 대

한 연구를 위해서이다. 과학자들이

가장 근원적인 바이러스를 추출해

낸 후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이

바이러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

는 순간 정체를 알 수 없는 테러집단

의 습격을 받는다. 삽시간에 몰살 당

하는 연구진들. 그러던 중 한 동양

남자가 그곳을 도망쳐 한국 대사관

으로 피신을 하는데...

2. SES / 감싸안으며

3. 이소라  / 제발

4. 임창정 / 날 닮은 너

5. 유승준 / 찾길 바래

6. 박정현 / You Mean Everything

To Me

7. 김장훈 / 혼잣말

8. 코요테 / Passion

9. 조성모 / 다짐

10. 정일영 / 기도 (가을동화 OST)

11. 김광석 / 다시 꽃이 되어

12. 김현식 추모앨범

13. 디바 / 업 & 다운

거짓말

god



안  녕  하  세  요

단결!신인 연기자 채명지

얼마 전부터 수녀와 비구니가 만나서 한

마음으로 자전거를 타고 길을 떠나는 내용

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통신기업

이미지 CF가 TV 를 타기 시작했다. 새해

첫 ' 안녕하세요' 의 주인공은 바로 머리를

깎은 채 비구니로 등장하여 시청자들의 시

선을 끌었던 신인 탤런트 ' 채명지' 이다.

여자 연기자가 머리를 깎는 것은 늘 화

제가 된다. 영화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강

수연이 그랬고, 최수지와 이혜은도 영화속

에서 머리를 깎아 화재가 됐으며 명세빈 역

시 자신의 얼굴을 처음 알린 CF에서 머리

를 깎고 나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

어줬다. 긴 생머리가 잘 어울렸던 그녀는

이 CF를 위해 머리를 깎던 날 너무 많은 눈

물을 흘렸다고 한다.

서일대 연극영화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그녀는 162cm - 43kg 의 아담한 체구이지

만 신인으로서 머리를 깎을 만큼 당차고 자

신감 있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

보인다. 또한 노래와 춤 모두

에 만능인 전형적인 N세대 연

기자이기도 하다. 현재 각종

CF와 음악방송 VJ로 활동하

면서 자신만의 매력을 맘껏

발산하고 있는 그녀를 만나

보았다.

-자기소개 및 인사

신인인 저를 이렇게 카투

사에서 인터뷰하신다니 영광

입니다. 연기를 시작한지는

오래됐지만 본격적으로 활동

을 하는 것은 이제 막 시작하

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연기, 춤, 노래 모두 자신있

고요. 어떤 연기든지 소화해

내고 시청자들이 오래도록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연예계에 데뷔하게 된 계기?

우연한 계기였어요. 고1 때 광고대행

사 미팅에 갔다가 그곳에서 KBS 아침드라

마에 캐스팅 됐어요.

-최근 활동 현황

1월 1일부터 Mnet 댄스탐험대 VJ를

시작했고 현재 이동통신사 CF 와 유제품

CF에 출연하고 있어요.

-어떤 장르, 그리고 어떤 역할로 연기

를 하고 싶나요?

아직은 신인이니까 어떤 역이든 주어

지면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영화 ' 약속' 에

서 전도연씨처럼 내면의 연기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연기자

심은하씨 좋아해요. 또 김혜자, 고두심

선생님과 같이 오래도록 연기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춤과 노래에 자신이 있다

고 하셨는데 가요계에 진출하실

의향이 있나요?

아직은 연기만 하고 싶어요.

-자기자신이 생각하는 본인

의 매력포인트?

초롱초롱한 눈이 아닐까요?

눈이 맑다는 말들을 많이 하세

요. 많은 사람들이랑 쉽게 친해

지고 특별히 모나지 않은 성격

도 제 매력 중 하나가 아닌가 합

니다.

-신인으로서 어려운 점

 드라마 촬영 때면 선배님들에게 꾸지

람도 많이 듣고, 커피도 타서 갖다 드려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신인으로서 나를 많이 알

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머리 자르실 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그 전날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서 자

를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지금도 거울 보

면 이상해요. 그

래도 후회하지

는 않아요. 연기

자로서 좋은 경

험이었다고 생

각합니다.

-친한 연예

인

신인 연기자

홍수현과 친하

고 샤크라의 황

보와 같은 과 친

구입니다.

- 스트레스

해소법

사우나를 하

거나 친구들과

나이트에 가서

춤을 춰요.

-이상형 남

자

일단 잘생길

필요는 없어요.

한석규씨 같은

편안하고 남을

잘 배려할 줄 아

는 남자를 좋아

해요. 자기주장

뚜렷하고 능력

도 있으면 좋겠

어요.

-이런 남자는 정말 싫다

느끼한 남자는 정말 싫어요. 잘난 척, 있

는 척, 아는 척 하는 남자.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도 싫고요.

-세 가지 소원

먼저 우리 나라 연예계의 최고 스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족 모두 건강하고

늘 화목하길 바라고요. 마

지막으로 남자친구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보고 싶은 곳?

나중에 호주로 이민가고

싶어요. 그곳에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여가생활 즐기면

서 지냈으면 해요.

-취미

운동을 좋아해요. 특히

헬스와 수영을 좋아합니다.

요즘 골프도 배우고 있는

P r o f i l e

이름 : 채명지

생년월일 : 1980년 6월 26일

가족 : 부모, 2남 2녀 중 차녀

출신학교 : 서일대학 연극영화

과 1년 재학중

키 : 162cm

몸무게 : 43kg

중이에요.

-자신의 장점/ 단점

화가 나고 속상한 일 있어도 금방 훌훌

털어 버리고 나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편이

에요. 반대로 한순간을 못 참아서 일을 크게

벌리는 경향이 있어요.

-연기 외에 하고 싶은 일?

연기를 안 했더라도 예술방면에 끼가 있

기 때문에 무용을 했다거나 광고 에이전트

가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그린다면..

글쎄요. 결혼은 안 했을 것 같고 내 일 열

심히 하면서 결혼할 남자를 찾고 있을 것 같

아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

CF는 물론이고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연기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지

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건강하세요. 날씨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

시고 힘들 때마다 제 사진 보면서 힘내셨으

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카투사 신문 김찬희

카투사 신문 김찬희

제공사진

이병 박준영


